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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료·농약 혼합제 처리에 따른 벼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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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본 시험은 쌀 생산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비료와 농약을 합제화한 제형에 대해 처리방법별 

시비 및 병해충 효과와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

 

[재료 및 방법]

㈜팜한농에서 개발한 비료·농약 혼합제 2가지 제형(제형Ⅰ. Oryzastrobin(0.23%) +Clothianidin (0.033%)+질소(30%)+인

산(6%)+칼리(6%) = 35+5+4,500+900+900g ai/10a, 제형Ⅱ. Probenazole(0.3%)+Clothianidin(0.041%)+질소(30%)+인산

(6%)+칼리(6%) = 45+6.25+4,500 +900+900g ai/10a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고자 볍씨파종동시에 이 제형들을 육묘상자당 

600g씩 처리하고 25일간 육묘한 후 30×18cm(60주/3.3㎡)로 이앙하였다. 주요 조사내용은 모소질, 이앙 후 10일 간격으

로 초장, 경수와 엽색도 및 수량 등을 조사하였고 병해충 발생조사와 경제성을 분석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이앙당시 모소질은 무처리 대비 비료·농약 일체형에서 초장이 크고 엽수도 0.2∼0.3엽 정도 빨리 진전되었다. 비료·농약 

일체형 살포시간은 10a당 3분으로 기존 병해충방제 및 시비처리시간보다 95% 정도 절감되었다. 약제처리에 따른 약해

는 비료·농약 일체형에서 이앙직전(육묘 25일)에 잎이 꺽이는 현상과 이앙 후에 잎끝이 마른 증상을 보였으나 신엽발생

시 회복되었다. 벼 생육기간 중 병 발생은 잎집무늬마름병과 목도열병이 발생하였으나 오리자스트로빈 혼합제에서는 

방제효과가 우수하였다. 벼 생육은 비료·농약 일체형에서 이앙 후 40일까지 관행과 비슷한 생육을 보였으며 엽색도는 

출수 이후부터는 비료·농약 일체형에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 비료·농약 일체형의 수량성은 570∼595kg/10a로 

관행대비 10∼14% 정도 낮은 경향을 보였고 주로 수당립수 감소가 주요인이었다. 비료·농약 일체형 비용은 파종상농약·

비료 체계처리비용보다 1.6배, 육묘상농약·비료 체계처리보다 2.1배 정도 많이 소요되었고, 처리시간은 ha당 0.7시간으

로 관행에 비해 95% 정도 절감되었다.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76.2천원이 절감되나 농자재 처리 및 노동력 비용을 

고려한 비료·농약 일체형 처리제의 경제성은 관행재배에 비해 198.4천원이 증가되었다.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, 비료·농

약 혼합제는 농자재 살포 및 노동력 등 사용 편리성은 인정되나 수량감소와 비용이 높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

판단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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